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12. 7.(수) 석간

2022. 12. 7.(수) 06:00
배포 일시 2022. 12. 6.(화) 14:00

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 장 변혜중 (044-200-5730)

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실 (044-200-5738)

여객선 이용,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

- 해수부, 「여객선 안전관리지침」일부개정 - 

 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

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「여객선 안전관리지침」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7일

(수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 지침은 「해운법」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

지침으로, 선장·기관장과 운항관리자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, 해사안전감독관

(해양수산부)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

지도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이번 「여객선 안전관리지침」 개정은 여객선 ‘항해 중 점검’ 규정을 신설

하여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·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

위해 추진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우선, ‘항해 중 점검’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

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.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

지도·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

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그리고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

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

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하였다.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



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.

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·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

증진될 것으로 보인다.

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‘익수’ 등 친숙하지 않은

전문용어를 ‘물에 빠짐’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

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

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,

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

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   

     



참고 「여객선 안전관리지침」주요 개정내용

□ 추진배경

ㅇ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해 중 점검 근거 마련 등 여객선 안전점검 효율성

및 실효성 제고, 여객선의 차량 적재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제 완화

□ 주요 개정내용

ㅇ (출항 전 안전점검) 선장·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합동점검 사항과 선장·

기관장자체점검사항을구분하는등서식개편

- 항해·통신 장비 정상 유무 및 화물 적재·고박 상태 등 중요사항은 운항관

리자합동점검, 예비품확보여부등경미한 사항은선장·기관장자체점검

ㅇ (항해 중 점검) 해사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

항해 중 지도·감독 규정 신설

- 충분한 지도·감독 시간 확보, 항해·통신·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,

항로 상 위험요인 및 부두·터미널 시설 파악 가능

ㅇ (차량 적재) 차량 및 화물적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

적재 완료 시점을 출항 20분 전까지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

- 선수문 폐쇄(출항 10분 전)까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차량이나 화물을

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객 불편 사항 개선

ㅇ (조문 정비) 지침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‘알기 쉬운

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

- 종선 → 부속선, 익수 → 물에 빠짐, 기타 → 그 밖의 사항 등


